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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목 : 사고력 부족으로 인한 독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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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정보 중독
2. 독서의 불편함
3. 사고력이란?
4. 독서와 사고력의 상관관계
5. 독서가 삶에서 없어질 경우
6. 결론
요즘에는 예전과는 달리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굳이 책을 찾아볼 필요 없이, 인터넷만 몇 번 찾아보면 금방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을 세상이다. 사람들은 점점 책과 멀어지고 있으며 시각적인 정보에만 익숙해져 있다.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인터넷 정보화 사회에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한가한 시간에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 되는 요즘, 디지털 정보의 중독되어 상시적인 주의력 결핍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에는 SNS의 발달이 모든 이유를 차지할까? 답은 아니다. SNS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겠지만, 불편함. 이라는 것도 이유를 차지한다. 한번쯤 책을 보려고 하였을 때 책의 두께 그리고 휴대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책을 읽으려고 했던 마음이 가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모든 것을 빠르게 필요한 정보만 받을 수 있는 요즘 천천히 한자, 한자 읽어야하는 책이라는 물건은 어쩌면 시대에 뒤쳐져 있는 물건일지도 모른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책을 읽어야하는 동물이다. 그 이유는 이제껏 인간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고력이라는 녀석 때문이다.
사고력. 모두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는 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토록 원하는 것일까?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사고력 :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다. 사람은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각하고 궁리하며 위험수단을 피해갔다. 생각함으로써 다른 종들과의 육체적 차이점을 도구라는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자연으로써 몸을 지킬 수 있는 옷과 집을 만들었다. 즉 사고력이란 자기 자신을 위협하거나 좋지 않은 것에서 자신을 지키거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사람의 뇌는 독서를 하면 좌뇌와 우뇌를 활발히 움직이며 발달하는데, 좌뇌의 경우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하며 언어와 셈을 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우뇌의 경우 시간적 사고와 공간적 사고의 중추로서 언어와 셈을 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한국 뉴로피드백연구소의 남정욱 소장에 따르면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우뇌의 경우 글에서 인물에 대해 상상하거나 공감할 때 활발히 움직이고, 좌뇌의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드릴 때 발달”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독서는 사람의 말의 의중을 파악하고 경험을 대입하여 자기자신에게 위협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일본의 뇌 신경 연구가인 모리 아키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컴퓨터를 할 때와 독서를 할 때의 뇌의 움직임에 대한 차이점을 연구했는데, 컴퓨터를 하는 사람의 경우 후두엽만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이 후두엽은 뇌의 뒤쪽 부분에 있으며 시작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 부분만이 발달한 사람은 집중력이 짧고, 사고력이 부족하며 감정조절능력이 떨어진다. 독서를 할 때 전두엽이 발달하는 데, 전두엽은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이 발달하지 못하면 ADHD 흔히 말하는 집중력 장애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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